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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GB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…"기대 반 우려 반"

대출액 5~6배 많은 5대 은행과 경쟁 불가능 지적

https://me2.kr/mOMjU

금융당국이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·토스뱅크를 이을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을 추진

자본력과 고객 확보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파이낸셜과 키움증권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

https://me2.kr/SbSVD

인터넷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음

취급 규모도 커서 대출 성장을 확대하려는 인터넷은행의 전략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

https://me2.kr/DsTHH

KB·신한·하나·농협·우리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이 '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 및 금융기관'에 선정

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와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이 적용

https://me2.kr/MSLgi

보험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을 둘러쌓고 보험업계 혼란이 끊이질 않음

금융당국이 IFRS17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냐를 두고 보험업계는 갑론을박

https://me2.kr/Stmpf

침수 지역 갈 때는 저단기어 운전…침수 시엔 시동 켜지 말아야

차보험 자차손해 담보 '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' 가입필수

https://me2.kr/gYERz

증권사들이 미국주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를 제로(0)로 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음

외화증권 결제금액으로 인해 역마진이 나고 있음에도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선 것

https://me2.kr/SOUCH

올해 3월 말 투자자문사 총계약고(자문·일임)는 71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18조5천억원 감소

투자자문사(일임사 포함) 수는 같은 기간 101개사 늘어 680개사로 집계

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

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

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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